
164 Digital CCoonntteennttss

여행정보 | 그곳에 가고싶다!

늦가을정취가득한해안과
포구를찾아서
그리움이 쌓이는 11월!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푸른 물결엔 하늘빛이 반사되고, 해안가의 갈 밭에서는 철새들의 군무를 춘다. 

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늦가을의 바다로 호젓한 여행을 떠나보자!

흥미로운이벤트와따뜻한인심이가득한보물섬

‘경남남해’

높이 681m의 남해군 금산에 자리잡은 금산 보리암은 신

라시 원효 사가 지은 고찰로 해수관음상을 비롯한 많은

문화유적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3 기도처 중 하나이다. 특

히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일출은 새벽이면 수많은 사

람들이 찾는 명소. `금산 38경`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

금산에는 볼거리가 많다. 정상에서 펼쳐지는 산자락과 남해

바다를 바라보는 제1경을 필두로 각자 독특한 멋을 자랑하

는 38경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. 그 중에 단연 압권이 마

지막 38경인 보리암에서의 일출이다.  

설천면의 노량 지역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승첩

지이자, 충무공이 전사한 역사적인 장소. 여기에는 충무공

의 시신을 잠시 모셔 두었던 충렬사가 있고, 임진왜란 당시

사용한 거북선이 그 로 재현돼 있다. 이곳 유람선 선착장

에는 유람선이 여러 척 있다. 유람선을 타고 관음포 충무공

전몰유허지, 인근 하동군의 하동화력과 광양의 제철소 등도

바라볼 수 있다. 남해 교를 배경으로 하는 낙조 역시 전국

에서 보기 힘든 장관이다. 

역역사사의의 땅땅 노노량량에에서서 펼펼쳐쳐지지는는 이이충충무무공공노노량량해해전전승승첩첩제제

노량 앞바다에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충무

공노량해전승첩제가 열린다. 승첩제의 가장 큰 볼거리이자

최 의 이벤트인 노량해전 재현은 11월 20일(토)에 거북선

과 왜선, 그리고 중국선으로 치장한 선박 100여척이 동원돼

남해 교 아래에서 펼쳐진다. 단했던 마지막 해전의 모습

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눈을 떼지 못할 감격과 환상적인 체

험을 할 수 있을 듯.

◉ 찾아가는 길 : 남해고속도로 하동IC → 남해 → 노량 / 금산 보리암

◉ 주변 볼거리 : 물건방조어부림, 남해편백자연휴양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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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과바다가만나고갈 와철새가장관을이루는

‘충남서천’

신성리 갈 밭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 7선의 하나

로 꼽히는 장소. 그만큼 드넓은 밭에 너울거리는 갈 의 모

습과 금강의 은빛 물결은 무척이나 아름답다. 사진작가들의

촬 장소로도 단연 인기 만점인 신성리 갈 밭은 화 <공

동경비구역 JSA>의 촬 장소로 더욱 유명해졌다. 가을이면

만발하는 갈 꽃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은갈색 빛을 띄며

가을 들녘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한다. 너비 200m, 길이

1km에 달하는 갈 밭은 사람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높이 2

�3m의 갈 가 장관을 이룬다. 또 가을부터 겨울까지 수천

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 일 장관을 이룬다. 

소백산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남서부를 지나 충남과 전북

의 도계를 이루는 금강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

시 성산면의 사이에 위치한 금강하구둑 아래로 흐른다. 아

름다운 금강 위로 충남과 전북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것

이 바로 이 금강하구둑인데, 인근지역에 농업용수 및 공업

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며, 바닷물의 역류를 막아

염해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. 이렇듯 기능만점의 금강

하구둑은 또 하나 아름다운 경치로도 유명하다. 흔들리는

갈 밭 사이로 겨울이면 날아드는 철새들의 모습은 한없이

아름답다. 고니와 청둥오리, 검은머리물떼새 등 희귀한 종

류의 철새들을 보기 위해 철새전망 도 세워져 있다. 

1111월월 2200일일부부터터 110000일일간간 금금강강철철새새탐탐조조투투어어 열열려려

금강철새탐조투어는 연인과 함께 가면 아름다운 갈 밭

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고, 부모님과 함께한다면 서

천의 맛과 멋을, 자녀와 함께한다면 최고의 자연학습장인

금강철새도래지에서 생태탐방과 체험학습효과를 동시에 거

둘 수 있다. 사진으로만 보아 온 철새의 군무, 가을에서 겨

울까지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다양한 철새들의 춤을 가까이

서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. 

◉ 찾아가는 길 :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 → 서천 → 신성리갈 밭 / 금

강하구둑관광지

◉ 주변 볼거리 : 장항송림자연휴양림, 마량포구와 마량리 동백숲, 서천

해양박물관

자료제공: 여행전문 웹진, 리에또(www.lieto.co.kr)


